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SK에너지 부취제 유출 관리자 입건
저장탱크 주입과정서 암모니아 가스 유출 … 인근주민 농성 1주일째

인천 중부경찰서는 암모니아 부취제를 유출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(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)로 SK

에너지 인천물류센터 관리자 A(57)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월26일 발표했다.

경찰에 따르면, A씨는 7월20일 오후 8-10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SK에너지 암모니아 부취제 저장탱크에 

부취제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유출시켜 인근 주민 16명에게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게 한 혐의

를 받고 있다.

조사결과, 가스 주입과정에서 유출되는 암모니아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중화제 분사시설이 고장

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채 가스 주입 작업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.

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.

한편, 인근 아파트 주민 10여명은 회사 정문 앞에서 1주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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